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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록관에서 진행해온 ‘AI기반의 문화유산 연구기록물 학습데
이터 및 검색시스템 구축’ 사례를 통해 최신 첨단기술과 기록관리 분야의 접목이 업무 
뿐 아니라 기록정보서비스에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적용방안 
및 추진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문화유산 찾아-ZOOM’은 1973년부터 현재까지 문화유산 
분야에서 발간한 간행물에 수록된 이미지를 학습데이터로 구축하여, 유사 이미지를 동시
에 제시함으로써 연구 자료에 대한 사전 수요 예측이 가능하도록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첨단기술과 기록관리 분야에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고자 시도한 사례로, 기록관리, 문화유산 분야 연구자들 뿐만 아니라, 실무자
와 일반대중에게도 유용한 정보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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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integration of cutting-edge technology with records management, 
aiming to create new value not only in work processes but also in record information 
services. The research focuses on the case of constructing an “AI-based cultural heritage 
research record learning data and search system,” carried out by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NRICH) Archives, and analyzes user satisfaction results. 
“Discovering Cultural Heritage with ZOOM” is a system designed to proactively predict 
research data demand by constructing big data (learning data) from images (675,338 
items) contained in 1,421 volumes of publications in the cultural heritage field, spanning 
from 1973 to the present, and simultaneously presenting 50 similar images. This initiative 
aims to foster change and development in the field of records management and cultural 
heritage in response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s advanced technologies. It 
is expected to provide valuable information to researchers, practitioners, and the general 
public a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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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작하는�말

1.1� 배경�및� 목적

과거에도 그래왔지만 기록관의 역할과 기능은 광범위해지고 있고, 사회적 변화와 요구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각종 최신 기술의 등장은 사회 전반에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고, 국가 정부정책 
및 혁신 종합계획을 보면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의 역할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발전에 따른 행정 
업무 효율성 제고를 점점 더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각종 최신 기술을 활용한 분야별 업무서비스의 편의성‧접근성 
향상이 중점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기록관리 업무 현장에서의 첨단기술의 적용과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립문화유산연구원(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이하 NRICH)1) 홈페이지(‘국가
유산 지식e음’)에서 제공되는 연구기록물을 포함한 정보 및 콘텐츠의 다운로드 건수는 매년 증가하여 현재는 약 
30만건을 넘는다.2) 이와 같은 연구정보 데이터양의 폭발적인 증가와 제공되는 자료 유형의 다양화는 변화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용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일반국민의 높은 기대와 첨단기술이 보편화된 사회적 변화와는 달리, NRICH 기록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약 100만 건에 대한 연구 자료를 찾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수주에서 수개월에 걸릴 정도로 예측이 
불가하며 정확도도 낮았다. DB구축 전에는 기록연구사가 직접 수작업으로 보존상태가 열악한 앨범 및 인화사진, 
슬라이드 필름을 일일이 확인하여 해당 연구기록물을 대조해가며 기록물을 제공하였다면, DB구축 이후에는 비교
적 수월했지만 여전히 해당 기록물의 메타데이터 부족, 오류, 정확성 낮음으로 자료를 찾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예를 들어, 문화유산 보존처리를 위해 특정 사찰의 ‘대웅전’ 과거 이미지를 찾고자 할 때, 해당 이미지의 메타 
데이터 부재와 과거 잘못된 편철 방법으로 인한 정보의 오류는 업무의 비효율성으로 이어지고, 대내‧외 서비스 
제공에 걸림돌이 되었다. 이를 위해 대량의 기록물을 빠르게 처리하여 업무 효율과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검색되는 
대상의 내용을 분석하여 관련된 맥락 정보들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했다. 특히, NRICH 기록관에는 
문화유산 현장사진(정기조사, 발굴조사 등), 실측 및 수리도면, 보존처리 기록카드, 모사도, 탁본 등 50여 년 동안 
축적해온 연구기록물이 산재되어 있는 만큼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검색하고, 공공에 서비스할 수 있는 첨단기
술 적용이 시급했는데, 이는 다량의 기록물 중 특히, 시청각(이미지)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기록물관리 
담당자라면 누구나 쉽게 공감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NRICH 기록관에서 진행해 온 ‘AI기반의 문화유산 연구기록물 학습데이터 및 검색시스템 
구축’ 사례를 통해 최신 첨단기술과 기록관리 분야의 접목이 실제 기록관 업무뿐 아니라 기록정보서비스에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하는 사례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시도는 변화하는 환경과 이용자 요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기 때문이다. 본 사례를 통해 대부분의 ‘1인 기록관 체제’에 업무 효율을 높이고, 기록정보서비스의 만족도 
역시 높아지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기록관리, 문화유산 분야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일반대중에게도 유용한 정보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다만, 소개하고자 하는 사례인 ‘문화유산 찾아-ZOOM’은 현재 고도화 및 후속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각 분야에서 특성에 맞게 활용‧확장하여, 발전시킬 필요가 있겠다.

1)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국립국립문화재연구소(1995년~2022년)’에서 ‘국립문화재연구원(2022년2월22일)’ 으로 변경되고, 2024년 5
월 17일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었다.

2) 최근 4년간 다운로드 건수: 2020년(211,967건), 2021년(241,651건), 2022년(227,869건), 2023년(357,4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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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선행연구

4차 산업혁명으로 첨단기술의 분야별 영향력이 확장됨에 따라 기록관리 분야에도 최신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연구되었다. 안대진 외(2017)은 신기술을 활용하여 기록관리를 더 잘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빅데
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네 가지 기술들의 개념과 특징, 적용분야를 정리하고 대표적 기술들
을 제시하여 관련 연구를 구체화하는 기초가 되었다. 특히 신기술을 이해하고 새로운 기록관리의 틀을 설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김인택 외(2017)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기록관리에 적용할 
만한 분야를 텍스트, 영상인식, 음성인식으로 도출하여 활용하기 위한 준비 내용과 해결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김태영 외(2018)은 지능형 기록정보서비스를 위한 선진 기술 현황 및 국내‧외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 서비스 
현황을 비교·분석하였다. 조민지(2020)는 4차 산업혁명 데이터 기반 사회에서 기록관리 기관의 정체성, 기록관리
직의 역할 등에 대한 전망과 방향을 강조하였다. 강윤아 외(2023)은 전자기록관리 업무의 효율화 및 기록정보서비
스의 이용자 만족도를 위하여 기록관리 현업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는 실무 방안을 업무 영역별로 제시하
였다. 이들 연구는 첨단기술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여 기록관리 업무에 적용하려는 시도와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첨단기술의 기록관리 분야 실제 적용을 제시한 연구도 다수 선행되었는데, 이창희 외(2018)은 기록정보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는 메신저 기반의 챗봇(chatbot) 프로토타입을 실제 개발하여 이론적 설계부터 개발까지의 절차를 
제시하여 기록관과 이용자의 상호작용이 효과적임을 강조하였다. 김해찬솔 외(2018)은 서울시의 결재문서를 
ETRI의 엑소브레인을 통해 자동분류 테스트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기록물 분류 업무에서의 인공지능 기술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향후 기록관리 기관에 적용하기 위한 고려사항은 제언하였다. 방재현(2018)은 기계학습 알고
리즘 중에서 심층신경망을 이용해 기록 텍스트와 기록 이미지를 다루는 업무영역에 의사결정 지원가능성을 실무
적으로 검토하였는데, 특히 기록 이미지 기술(Descriptin)을 위한 학습데이터를 국내 문화유산으로 선정하여 전이
학습(Transfer Learning) 방식의 실험을 진행한 결과물은 본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은정(2019)은 동영상 
기록관리시스템 중에서 구술기록을 관리‧서비스 하는 기관의 시스템을 선택‧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지
능형 동영상 기록시스템 개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강윤아 외(2021)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현행의 직제분석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기계학습 기법을 비롯한 다양한 IT기술을 접목하여 
자동화가 가능한 영역을 도출하였다. 백영미 외(2022)는 실무적 관점에서 기능분류체계를 점증적으로 개선한 
사례를 통해 신기술활용을 위한 사전준비와 기대효과를 소개하였다. 임진솔 외(2023)는 기관의 직제가 바뀌거나 
업무가 신설될 때 해당 변화를 즉각적으로 기록물 분류체계에 반영할 수 있는 자동화 및 지능화 방안을 실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한편, 국가기록원에서는 2023년부터 “국가기록관리·활용기술 연구
개발 5개년 계획(2023-2027)”을 토대로 기록관리 통합플랫폼 개념 모델 설계 연구를 통해 디지털전환 대응 
지능형 전자기록관리 기반 구축을 시작한 상태이다. 이후 기록물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반기술의 확립과 기록 
모니터링, 보존기간 관리, 문서분류, 기록물 언어모델 등 기록관리에 필요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김
용일, 2023).

위의 선행연구들은 기록관리 분야에 최신 기술을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과 기록관리 
업무환경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전망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한계로 지적되어 온 
사항들을 개선하여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와 연구동향을 바탕으로 
본 사례보고에서는 최신 기술 접목을 통한 기록관리 업무 현장 편의성 제고 및 대내‧외 기록정보서비스 체계를 
구현한 NRICH 기록관의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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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I기반의�문화유산�연구기록물�검색시스템�구축�현황

2.1� ‘문화유산�찾아-ZOOM�소개’�

‘문화유산 찾아-ZOOM’은 NRICH 기록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AI기반의 문화유산 연구기록물 학습데이터 
및 검색시스템’으로 1973년부터 현재까지 문화유산 분야에서 발간한 간행물에 수록된 이미지를 학습데이터로 
구축하여, 유사 이미지를 동시에 제시함으로써 연구 자료에 대한 사전 수요 예측이 가능하도록 선제적으로 제공하
고 있는 시스템(ai.nrich.go.kr)이다. 로그인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일반국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대국민 공개
(2023.12.1.) 이후 적극적인 관심과 확산․공유로 2024년 8월 현재까지 시스템 이용 누적횟수는 약 9,896회를 
넘는다. ‘문화유산 찾아-ZOOM’은 당초 내부에서 ‘유사 이미지 검색시스템’으로 명명되다가 사용자가 부르기 편하
고, 기억하기 쉽도록 별도의 명칭을 붙여 사용하게 되었다. ‘ZOOM’이 가지는 사전적 의미도 있지만, ‘ZOOM’의 
한글 발음 표기인 ‘줌’을 통해 문화유산을 찾아준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문화유산 찾아-ZOOM’의 검색 단계
별 프로세스는 <그림 1>과 같다.

➜ ➜

[ 검색 대상 이미지] [ 유사 이미지 검색 홈 화면 ] [유사 이미지 검색 목록 화면 ]


 

[ 상세보기 – 지식e음 연계 ] [ 원문보기 – 지식e음 연계 ] [ 상세정보 열람 화면 ]
<그림 1> ‘문화유산 찾아-ZOOM’ 검색 단계별 프로세스

학습데이터의 결과는 유사한 이미지 검색에 대한 신뢰도를 담보할 수 있는 데이터(기록물)로 제공되어야 하므
로 검색 대상이 되는 데이터를 다르게 하여 외부용과 내부용 두 가지 버전으로 구축하였다.3) 첫째, 외부용은 
현재 서비스 하고 있는 ‘문화유산 찾아-ZOOM’으로 찾고자 하는 문화유산 이미지와 유사한 연구기록물(사진, 
도면 등)을 연구원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 속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특히 연구보고서 속 해당 이미지의 수록면(페
이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NRICH에서 발간하여 “문화유산 지식e음”에서 서비스 중인 간행물 
총 1,421권을 선정하여, 보고서 내 이미지 약 675,338건을 추출하고 정제-분류-이미지 벡터화 등의 단계를 거쳐 
학습된 데이터를 연관 사이트로 링크하여 정확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검색 결과 이미지에 대한 상세정보
(보고서 원문 등)를  검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지를 이용하여 재검색 하거나, 다른 이미지를 지정하여 
검색할 수 있다. 또한 컴퓨터(PC), 모바일, 태블릿 등 어느 환경에서나 검색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도록 범용성을 
확대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이용자의 편의성도 고려하였다.
3) 내부용은 현재 업무상 필요한 자료를 검색하는 용도로 향후 데이터 정비 및 충분한 정제‧검증을 통해 점차 공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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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문화유산 찾아-ZOOM’ 사용자 메인화면 및 검색화면(외부용)

둘째, 내부용은 기록관담당자 및 내부 직원들만 접속할 수 있으며,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NRICH 기록관
에 보유하고 있는 이미지(사진, 도면 등 약 1,045,597건)를 대상으로 내부 서고관리시스템으로 연결되어 검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외부용과 달리 찾고자 하는 이미지는 기록물이 편철되어 있는 파일철 정보로 연결되며, 이와 
연관된 정보인 생산부서, 생산연도, 보존기간, 기록관 내 실물의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다운로드 기능을 
통해 관련 정보를 언제든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활용범위가 업무용이나 단순 참고용이 아닌 
외부 제공이나 상업적 이용 등의 경우에는 저작권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 지침을 안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실제로 기록관 내 연구기록물을 찾아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단축되었고, 내부 직원들이 기록연구
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이미지 검색을 통해 기록관에 있는 연구기록물을 찾아 활용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이밖에 내부용의 경우, 기록물 정수점검에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검색 대상이 기록물 관리정보와 연계되어 
있어 철 단위의 편철이 잘못된 경우를 바로잡을 수 있고, 메타정보 및 부가정보에 대한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 
특히, 과거의 문화유산 연구기록물은 대개 친절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50년간 쌓아온 자료이기 때문에 누가 보더
라도 매우 소중한 자료임에는 틀림없지만, 결과물로만 존재할 뿐이고, 그 생산 과정이 대부분 생략되어 맥락을 
유추하기 어려운 기록물들이 상당수이다. 예를 들면, 오래된 흑백사진 속 발굴현장이 몇 년도에 어느 부서가, 왜, 
그 지역의 유적을 발굴한 것인지에 대한 기록과 정보가 없어 일반 대중에 서비스를 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기록물에 대한 메타정보의 부재는 활용의 효율성과 신뢰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즉, 메타데이터가 
미비하거나 잘못된 경우 데이터를 올바르게 해석하여 활용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향후 내부용 시스템은 자원과 
지식의 한계가 보완될 수 있도록 내부 직원(연구자들)들의 참여를 높여 기록정보를 편집할 수 있고,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저장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림 3> ‘문화유산 찾아-ZOOM’ 사용자 메인화면 및 검색화면(내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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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용과 내부용 모두 각각 대상이 되는 데이터를 학습시켜 유사도 순위가 높은 이미지가 검색되는 기술적 
방법은 동일하나, 외부용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NRICH 홈페이지에서 텍스트 기반 검색이 아닌 이미지 검색을 
통해 연구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내부용은 업무 참고용으로 찾고자 하는 이미지의 기록관 보유 유무 확인 및 
해당 기록물의 철・건, 위치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기록정보서비스 응대가 가능하다. 또한 기록의 
생산자이자 이용자인 내부 직원의 참여를 촉진시켜 기록물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 이렇듯 ‘문화유산 
찾아-ZOOM’은 외부용과 내부용이 각각의 목적에 맞게 활용이 가능하며, 연구범위를 확장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잘 관리된 양질의 기록이 모든 일반국민에게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2.2� 주요�추진경과

인공지능 기술들은 알고리즘 개발과 하드웨어 구축, 그리고 인공지능 학습에 상당한 자금과 기간이 소요된다. 
직접 인공지능 인프라를 구축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업무 효율성이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꼭 필요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기획하고 적합한 플랫폼을 신중히 선별해야 한다. 정확도 향상을 위한 학습계획을 세우고 샘플 
기록물 또한 선정해야 한다(안대진 외, 2017). 이를 위해 NRICH 기록관에서는 연구기록물의 체계화 및 서비스 
활용을 위한 전략계획(1~3단계)를 수립하여 예산확보 및 실행을 추진해왔다. 1단계(2021년)는 연구기록물의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표준안을 마련하고, 2단계(2022년)는 AI기반의 문화유산 데이터 
분석 및 연구 기반정보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 및 대상 분석-선정-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아울러 기초 
데이터 정비 및 서비스 제공 방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마지막 3단계(2023년)는 실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국민 공개 이전에 실제 사용해 본 이용자를 중심으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시스템에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다.

물론,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담당자의 의지와 의욕만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다. 이 경우에는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과 전문분야 지식을 숙지해야 하는 부담감도 있었지만, 타 기관의 운영 사례나 시행착오에 
대한 직접적인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실현시키기 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또 대규모 예산이 투입
되어야 하는 만큼 내부적으로도 AI기반의 연구기록물 활용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 적정성 등이 충분히 검토되어
야 하고, 예산 및 기타 추진 결과에 대한 자료들이 충분히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록관에서는 관련기관 
자문회의, 단계별 추진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이용자 의견을 반영
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록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한 대내・외 요청건수(최근 3년간 2만여 건)가 매년 
증가하는 점에 주목하여 ‘국정 비전 정책 실현’과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한 서비스 패러다임’의 전환 시도를 강조하
며, 내부역량을 강화하였다.

2.3� 사용자�의견수렴

NRICH 기록관에서는 ‘문화유산 찾아-ZOOM’의 대국민 공개를 앞두고, 의견수렴을 위해 2023년 9월 14일부터 
2023년 9월 16일까지(3일간)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세계국가유산업전’4)에 참가하였다. 대형 멀티
비전(터치형)을 활용해 부스에 방문한 관람객이 직접 시스템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서비스를 체험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이용 만족도와 향후 이용가능성, 개선사항 등을 알아보았다. QR코드 접속 후 2개 항목 8개 
4) 국가유산분야 전문전시회로 2017년부터 추진되었다. 2023년에는 ‘우리 유산의 새로운 시작, 모두가 누리는 미래가치’라는 주제로 96

개 업체가 참가하였고, 331개 전시부스가 운영되었다. 전체 참관객은 5,007명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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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응답자는 총100명(남 30명, 여 70명)으로 응답자 연령은 10대 4명, 20대 
39명, 30대 28명, 40대 16명, 50대 이상 13명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특기할만한 부분은 참여자 중 약42%
는 평소 NRICH 기록관(기록물)에 관심이 많아서 방문하였다고 응답했고, 사전 보도자료 등을 통해 ‘문화유산 
찾아-ZOOM’에 관심있는 언론사와 유관기관에서도 직접 방문하여 시연에 참여하였다.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 본 이용자의 93%는 정보 검색의 정확도에 대하여는 만족한다는 응답을 하였고, 정보 
검색의 충실성에 대하여는 91%가 만족한다는 응답을 하였다. 제공되는 화면 구성의 편의성에 대한 만족도에 대하
여는 90%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향후 홈페이지에 서비스할 경우 이용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71%가 
많이 이용할 것 같다는 응답을 하였고, 24%는 필요할 때만 이용할 것 같다는 응답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료 
활용에 있어 최신 기술 적용에 대하여는 편리하고, 효과적이고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94%로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주요 설문 내용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문항 5] ‘유사 이미지 검색시스템’ 정보 검색의 만족도: 만족(93%)
매우만족 만족 보통이다 불만족 매우불만족

응답자 수 53 40 6 0 1
[문항 6] ‘유사 이미지 검색시스템’ 정보 검색의 충실성: 만족(91%)

매우만족 만족 보통이다 불만족 매우불만족
응답자 수 53 40 6 0 1

[문항 7] ‘유사 이미지 검색시스템’ 화면 구성 등 편의성: 만족(90%)
매우만족 만족 보통이다 불만족 매우불만족

응답자 수 59 31 9 1 0
 [문항 8] 향후 홈페이지에서 서비스할 경우 이용 계획: 이용(95%)

많이 이용 필요시 이용 보통이다 이용하지 않음 전혀 이용안함
응답자수 71 24 4 1 0

 [문항 9] 최신 기술 적용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효과적(94%)
반드시 필요 편리하고 효과적 잘모르겠다 영향이 없다 전혀 영향이 없다

응답자수 71 23 5 0 1

<표 1> ‘문화유산 찾아-ZOOM’ 이용자 주요 설문결과

이밖에 출처가 명확한 연구 자료를 찾을 수 있고, 찾고자 하는 정보를 정확하고 편리하게 얻을 수 있어 유용하며, 
찾고자 하는 자료에서 확장된 검색을 통해 다른 연구 자료를 알게 되는 프로세스가 매우 유용하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시스템의 개선사항 및 기타의견으로는 영문 버전 지원 필요, 검색 이미지와 관련된 해시태그 제공 
등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 더불어, 유료서비스 혹은 회원가입이 필요한 시스템인지에 대한 질의도 꽤 있었는데, 
최신 기술을 도입한 유용한 검색시스템을 국가기관에서 선제적으로 선보이는 것에 대한 낯섦과 복잡한 회원가입 
절차 등을 염려한 반가운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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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2023 국제산업전 NRICH 기록관 부스 참가 및 ‘문화유산 찾아-ZOOM’ 공개 시연

세계국가유산산업전 참가 및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문화유산 찾아-ZOOM’에 대한 만족도와 새로운 첨단기술
과 기록관리 분야에 대한 관심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시스템에 대한 잠재적인 이용자를 발굴하는 데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한 사례를 경험한 일반 이용자
의 요구와 기대는 앞으로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전처럼 수작업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데 걸리
는 시간과 노력을 생각한다면, 최신 기술은 단 몇 초 만에 이를 해결해 줄 수 있으니 말이다. 이런 시대적 흐름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록관의 역할과 기록정보서비스 방향성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3.� ‘문화유산�찾아-ZOOM’의� 특징

3.1� 기능적�특징

‘문화유산 찾아-ZOOM’은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중인 발간 간행물(1,421권)을 선정하여, 보고서 내 이미지 추
출 및 정제 작업을 실시하였다. 여기서 추출된 이미지는 약 675,338건으로 학습 모델을 생성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이미지(예를 들면, 아이콘, 중복사진 등)를 제외한 정제된 데이터에 대하여 27종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이미지 분류에는 다양한 기준이 있겠지만, 본 사례의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특성을 고려해 형태별로 분류하고, 
그 안에서 또다시 유형별, 크기별로 구분하여 기준을 만들었다. 이렇게 정제된 이미지는 유사 이미지 검색을 위해 
벡터 값으로 변환하여 DB에 저장하고, 27종으로 분류된 84,595건은 학습데이터 활용 이미지로 이미지 검색(외부
용)에 활용되었다. 학습데이터 이미지 분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분류 구

분 분류 구
분 분류 구

분 분류
1  건축_근대(부분) 8  그림 15 불상 22  유물_중형(목재) 
2  건축_근대(전경) 9  도면_건축물 16  식물사진 23  유물_중형(석재) 
3  건축_석조(부분) 10  도면_그림 17  옷 24  지형지도 
4  건축_석조(전경) 11  도면_사물 18  유물_대형(금속) 25  책_서류 
5  건축_한옥(부분) 12  동물사진 19  유물_소형(금속) 26  표 
6  건축_한옥(전경) 13  목판_석판 20  유물_소형(목재) 27  풍경 
7  그래프 14  무형_행사 21  유물_소형(석재) 

<표 2> 학습데이터 이미지 분류 현황(27종)

‘문화유산 찾아-ZOOM’의 이용 방법은 찾고자 하는 이미지를 끌어 놓기(drag and drop) 혹은 브라우징,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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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다양한 형식의 이미지 파일(jpg, png, tiff 등)에 대하여 검색이 
가능하도록 제공하고 있다. 검색 결과 목록은 검색 시 사용한 이미지와 유사한 이미지를 유사도 순으로 화면에 
표시한다. 이후, 검색된 이미지가 수록된 간행물(원문PDF) 및 문화유산 지식e음의 원문정보 페이지의 열람이 
가능하고, 관련 사이트로 연계하여 확장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검색되는 화면을 이용자 편의에 
맞게 구성할 수 있는데 화면의 우측 상단에 있는 조정 기능을 통하여 검색된 이미지의 크기와 이미지 간의 간격(좌․
우, 위․아래)을 조정하여 배열할 수 있고, 검색된 이미지의 테두리를 각지게 혹은 둥글게 조절하여 원하는 자료를 
효율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3.2� 기술적�특징

본 사례에서는 유사 이미지 분류를 위해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 기반의 EfficientNetB4모델5)을 
사용하였다. CNN은 이미지나 영상, 음성을 분석하기 위해 패턴을 찾는데 유용한 알고리즘으로 데이터에서 이미지
를 직접 학습하고, 패턴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분류하는 신경망의 한 종류이다. 일반적인 DNN은 기본적으로 1차원
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학습해야 한다. 이렇게 1차원으로 바꾸면 데이터 손실이 일어나는데, 이를 해결한 게 CNN이
다(이동준 외, 2022). 이와 함께 EfficientNetB4 모델을 활용하여 최적화된 유사 이미지가 검색될 수 있도록 하였
다. EfficientNetB4 모델을 기반으로 구축된 84,595건의 학습데이터를 활용한 생성 이미지 분류 모델의 정확도는 
약97.2339%이다. 이 결과는 다음 <그림 5>와 같이 훈련 셋(Train set)과 검증 셋(Validation set)의 손실 값
(Loss)과 정확도(Accuracy)의 추이에서 살펴볼 수 있다. Training Accuracy와 Valiation Accuracy가 일치하며, 
일정 수준부터 손실 값과 정확도에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27종에 따라 정의된 학습데이터와 검증의 
결과가 일치한 결과값으로 적합하게 구축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맺음말

본 사례는 NRICH 기록관에서 추진한 ‘문화유산 찾아-ZOOM’을 중심으로 문화유산 연구기록물 분야와 AI기반
의 첨단기술 실제 적용이 실제 업무와 기록정보서비스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가능성과 

5) EfficientNet은 Compound Scaling을 통해 기존보다 훨씬 적은 파라미터수 가지고 정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킨 Image Classification 
모델(SOTA, State-Of-The-Art)이다. 

<그림 5> 이미지 분류 모델 정확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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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사실 딥러닝을 이용한 이미지 분석을 통한 유사 이미지 검색 기술은 생소한 기술은 
아니다. 이미 많은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 NRICH 기록관은 이러한 최신 기술을 도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록물 중 시청각 이미지 자료를 바탕으로 기록관 업무에 필요한 부분을 충족시키면서 새로운 
기록정보서비스를 구현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기록물의 오프라인 제공 및 활용에 따른 공간적 제약을 해소하고, 
검색 시간과 정확도를 단축하여 열람 및 기록정보서비스 기능을 강화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미지
에 잠재되어 있는 다양한 메타 정보(형태, 모양, 색상, 무늬 등)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기존 키워드처럼 검색 자료로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기록관 업무 담당자는 시간의 효율성과 데이터의 정확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이용자들은 
각자의 취향에 맞는 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향후 추진해야 할 과제도 많이 있다. 첫째, 학습데이터의 
외연 확대이다. NRICH에서 발간한 간행물 이외의 타 기관 간행물, 논문, 문화유산 자료 등으로 확대하고 관련 
기관들 간의 협력을 통해 DB를 확충․확장할 필요가 있다. 당장 국가유산청에서 서비스 중인 간행물 5,830권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둘째, 이미지의 Resize, Rotate, Flip 등의 데이터 전처리를 통한 학습데이터 확충으로 검색 
성능을 고도화하는 것이다. 모든 데이터 분석 과정이 그러하듯 이미지 분석에서도 전처리가 매우 중요한데, 이 
단계에서는 원본 이미지에 대한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고 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하여야 한다. 이러한 전처리 
과정의 정밀화는 학습을 좀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준다. 셋째, ‘문화유산 찾아-ZOOM’은 이용자가 직접 유적, 유물 
등을 촬영한 사진을 검색하였을 때도 유사한 이미지를 찾아낼 수 있는데 현장감 있는 검색 대상을 감안하여 정확도
를 제고해야 한다. 넷째, 현재 27종의 분류체계에서의 정확도,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이미지
가 분류체계에서 벗어날 경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과 시스템을 안정화하
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과 연구가 필수적이다. 

‘문화유산 찾아-ZOOM’은 최신 기술을 기록관리 분야에 접목시켜 서비스하고 있는 사례로 시스템 운영은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는다. 많은 기대가 모이기도 하지만 과제도 산적해 있다. 앞으로 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단순 검색 성능뿐 아니라 서비스 측면에서 좀 더 편리한 기능을 만들어 내고 어떻게 하면 이용자 요구와 양방향의 
기록정보서비스를 구현해 낼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고 도전하
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 사례가 참고가 되어 향후 각 분야에서 심도 있는 후속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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